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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18~20.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25~30분) 

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게 한다. 교실 앞에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하고 간략하게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한다. 교실 밖에 있던 학생에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 학생에게 조금 전에 다른 학생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는지 묻는다. 들었다면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이 시범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비유될 수 있는가? 영의 세계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126~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6:19~31에 대한 
주해 참조) 모세서 7장 38절을 읽고 질문한다. 

• 어떤 사람들이 홍수로 파멸되었는가? 

• 그들이 갇혀있는 옥은 어떤 곳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을 읽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본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기사가 축약된 이야기라는 점을 설명한다. 제6대 교회 회장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그 일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 교리와 
성약 138편 28~32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영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읽고 다음의 말씀을 나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죽은 자들이 모두 그에게는 살았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38 참조)”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도 그에게는 똑같으므로 산 자와 죽은 자는 모두 
똑같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Conference Report, 1976년 
4월, 20쪽;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15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죽은 자의 경우 그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대리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위대한 가족 역사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77년 4월, 96쪽;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6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주는 영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며(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심판을 
받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리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교리, 2:118)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예수님은 왜 그 격차를 메우고 복음이 영옥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가? 

•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복음 메시지에 관해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고 간증한다. 

베드로전서 5:1~11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30~35분) 

제일회장단의 사진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2~3쪽에 있는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러고 
나서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해 제일회장단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 그분들이 왜 시간을 내서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 읽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분들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소망을 지니고 있는가? 

• 그분들이 이런 소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혀 주고 있다. 
학생들과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토론한다. 

•“양 무리를 치되”(2절) 
 

•“양 무리의 본이 되라”(3절) 
 

질문한다. “누가 목자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신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예수님의 모범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이 어떻게 그분의 
오심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가? 

•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읽는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게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또한 젊은 회원들에게도 권고를 주었다. 이 권고를 
묘사하고 있는 주요 단어들과 표현을 찾아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5~11절을 읽고 나서 칠판에 그것들을 열거한다. 이 권고가 
어떻게 젊은이들이 목자장의 오심에 대해 자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세미나리 또는 지난번 청녀 공과 또는 아론신권 
정원회 모임에 빠진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97년 4월, 66쪽;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힝클리 회장의 권고대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후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간증한다. 
경전과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모든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교회 지도자들께서 주신 권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격려한다. 


